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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부산·울산경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의정 현안이슈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부산도서관의  메일링서비스입니다. 

금쪽같은 내새끼, 24시간이 모자라!

부산 강서구 명지에 돌봄과 방과후수업을 함께하는 '늘봄 전용 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에 들어선

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 중 가장 필요한 과

제 1순위로 '늘봄학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교실은 2018년 12,398실에서 

2022년 14,970실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 교실 대기인원도 2018년 10,134명에서 2022년 

15,106명으로 증가해 신청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지방의정 뉴스레터>에서는 아이돌봄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지방의회 의정발언, 국회도서관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는 정책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26239, 제안일 2024-01-09]

 관련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7.]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330호, 2023. 9. 27.,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17호, 2021. 7. 13.,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조례 제2853호, 2023. 12. 28., 일부개정]

관련 조례 더 보기

(제안이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특히 세계 최저 출생률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더욱 커졌음.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
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
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
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관련 법안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100339, 제안일 2020-06-1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Q3R1P2Q2O6W1W1V0W2U0U0T6B7B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I0F0H6T1F0N1O7K1D4O5G9F1S5G7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EA%B0%95%EC%84%9C%EA%B5%AC%EC%B4%88%EB%93%B1%ED%95%99%EC%83%9D%EC%98%A8%EC%A2%85%EC%9D%BC%EB%8F%8C%EB%B4%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1330,20230927)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B%B6%80%EC%82%B0%EA%B4%91%EC%97%AD%EC%8B%9C%EA%B8%B0%EC%9E%A5%EA%B5%B0%EC%98%A8%EC%A2%85%EC%9D%BC%EB%8F%8C%EB%B4%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1217,20210713)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A%B8%EC%82%B0%EA%B4%91%EC%97%AD%EC%8B%9C%EC%98%A8%EC%A2%85%EC%9D%BC%EC%95%84%EB%8F%99%EB%8F%8C%EB%B4%84%ED%86%B5%ED%95%A9%EC%A7%80%EC%9B%90%EC%A1%B0%EB%A1%80/(2853,20231228)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98%A8%EC%A2%85%EC%9D%BC


[국회도서관 추천 관련 정책자료]

초등 전일제학교의 도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2023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안)
교육부 / 2023

•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강성희 의원실]  /  2023

늘봄 학교 :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온 마을의 참여를 

위한 토론회

[도종환 의원실]  / 2023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KINX2024008418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PAMP10000000073683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NONB12023000016449
http://dl.nanet.go.kr/AssmViewer.do?cn=PAMP10000000074287


  아이돌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당장 내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하루 전에 신청

했다는 이유로 또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몇 달을 대기하고 나서야 순서가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수급현황, 

관리 또는 인근 지역 연계 관리 등이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우리 부산시의 

아이돌봄 대리라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2. 5.)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경남 아이들의 돌봄 실태를 점검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략)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의 돌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아동 1인당 돌봄 지원 

예산이 농촌지역 아동 1인당 돌봄 지원 예산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도내 도시지역, 특히 신도시가 밀집한 양산, 김해, 진주 지역의 경우 

아동 수는 많지만 돌봄사업 자체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여 돌봄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심각한 저출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젊은 맞벌이부부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신도시아파트 지역에 

돌봄은 더욱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본회의(2023.11.30.)

[지방의정 말!말!말!]

  얼마 전 부산시와 교육청은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라는 타이틀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 최고의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지길 기대하며 

부산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중략) 양적 확산, 가시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학교현장의 실태와 구성원의 의견에 기반한 촘촘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교육청의 발표를 들어보면 가히 돌봄의 혁명입니다. 강서 명지에는 늘봄 전용학교

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늘봄학교 설명회 현장에서는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

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이상 학교와 학생이 정책의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살펴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먼저 

나서주십시오.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4. 1. 30.)

□ 박진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건설교통위원회)

□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국민의힘|강서구1|복지환경위원회)

□  손덕상  경상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교육위원회)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 국회부산도서관,  2024년도 제1차 국회부산도서관자문단 회의 개최

국회부산도서관(관장 조정권)은 2월 1일(목) 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국회부산도서관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정권 

국회부산도서관장(단장)을 비롯하여 내ㆍ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부산도서관의 2023년 실적을 평가하고 2024년 주요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문의: 051-608-8021

• 국회부산도서관, 2024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개시  

국회부산도서관은 2024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2월 1일(목)부터 개시

하였습니다. 전자책 서비스는 국회부산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PC나 

모바일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월 최대 10권을 15일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051-608-8147

• 국회부산도서관, 이용자 주차장 확대 운영 

국회부산도서관은 2022년 3월 개관 이후 2022년 22만명, 2023년 33만명이 

이용하는 지식문화 랜드마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일 평균 방문차량도 2022년 520대에서 2023년 667대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국회부산도서관 북측에 위치한 1문 주차장(근린공

원1호 임시주차장)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6일

부터 주차장 출입구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국회부산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051-608-8011, 8013



令

국회부산도서관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연락저로 연락바랍니다. 

Tel. 051-608-8072 I nabl_newsletter@nanet.go.kr

국회부산도서관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국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은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정 뉴스레터 지난호 보기     

이용문의: 051-608-8025이용문의: 051-608-8150

https://busan.nanet.go.kr/newsltr/newslt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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